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차대전이 막 끝났을 무렵 유럽의 폐허더미 속 한 거리에 여인이2 ,

잡화점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성탄.

선물을 준비하려 잡화점에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주인이 그녀에게 물었습.

니다 뭐가 필요합니까 그러나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대답하. " ?"

는 것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실은 저에게 돈이라곤 한 푼도 없습니다." . .

남편은 전쟁터에서 죽었고 제가 드릴 수 있는 것은 기도뿐입니다 주, ."

인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녀의 대답에 코웃음을 쳤습니다.

그러나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기도 그래요 그러면 당신의 기도를. ? ,

여기 저울 위에 올려보세요 얼마나 무거운지 봅시다 저울 눈금만큼 내. .

가 물건을 주리라 사실 주인은 비꼬는 투로 그냥 던져 본 말일 뿐이었."

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마치 준비라도 한 듯 이렇게 대답했습니다. .

마침 제가 어젯밤 기도문 한 편을 썼습니다 하고는 호주머니에서 봉투" ."

하나를 꺼집어내어 저울 위에 올렸습니다 주인은 어이가 없다는듯 쳐다.

보면서 아무 말없이 저울 반대편에 빵 한 조각을 올려주었습니다 그런.

데 이게 왠일입니까 저울이 꿈쩍도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주인은, .

조금 상기된 얼굴로 다시 몇가지 물건을 올려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저울.

은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이제는 화가 나기도 하고 한편으.

론 그 여인 앞에서 부렸던 오기가 창피하기도 하여 큰 소리로 이렇게

외쳤습니다 자 여기 봉투에 당신이 필요한 걸 담아서 빨리 여길 나." ,

가시오 바빠 죽겠는데 더 이상 게롭히지 말고 빨리 가요 그 여인은. ."

너무나 고마워서 눈물로 물건을 담고 고맙다는 말을 몇 번이고 하면서

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주인은 그 뒤 너무나 자존심도 상하였지만 곰곰히. ,

생각하면 할수록 이해할 수 없어 저울을 다시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.

런데 알고보니 저울은 고장이 난 상태였습니다 이후 주인은 혼자서 몇.

번이고 이 일을 생각해 보았습니다.

어떻게 그 여인이 자신의 가게에 왔을 때 하필이면 그동안 아무런

말썽이 없던 저울이 고장난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얼.

마동안 쳐다도 보지 않고 던져 두었던 그 여인이 저울에 오려 놓았던 조

그만 편지봉투 속의 기도문을 펼쳐 보았습니다.

그런데 거기엔 이런 짧은 기도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.

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" , ."

오늘 당신은 자신에게 필요한 일용할 것 을 위해 얼마나 기도했나요' ' ?

하루를 생활하는 가운데 우린 그 시간을 보내면서 한 주간을 보냅니다.

또한 한 주간을 보내면서 한 달을 보내고 그리고 한 해를 보내며 그렇,

게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언제나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것. ' '

을 주시는 주님 하늘을 나는 새들에게도 먹이를 예비하시고 거처를 허, ,

락하시는 주님 날마다 세상은 우릴 삼키려 세상의 저울을 우리 앞에.

내밀고 이 땅에서의 가치 있는 것과 수고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주께서는.

마땅히 베풀어 주시는 사랑과 은혜로써 우리의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채

워 주시며 공급해 주십니다 나의 수고와 열심이 무게 없음이 아니라, . ,

세상은 알 수 없고 가질 수도 없는 무게가 기도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

다.

세상이 어찌 우리와 주님과의 교제를 저울로 잴 수 있을까요 이 땅의?

그 무엇이 주께서 주시는 사랑과 은혜의 무게만큼 무거울까요 기도는 입?

술의 말이 아닌 기도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입니다, .

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잊지 마세요.

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

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

나라이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

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

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

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

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

마태복음 장 절[ 6 9 ~13]


